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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1700년대에서 1200년 사이 히타이트는 현재의 중앙 아나톨리아에서 대

제국을 이루며 세력을 떨치던 국가였다. 히타이트 민족은 고대문명의 발상지 메소

포타미아에서 문자와 법, 역사 기술, 행정문서 작성, 문학작품 번역 등을 배워 발전

시켰다. 또한 고대 이집트와의 문물교역으로 다양한 문화 산물을 습득하였다. 이렇

게 다양한 통로로 축적된 지식은 히타이트 민족을 통하여 고대 그리스로 전파되었

다.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왕들은 소아시아 주변의 작은 도성국가들을 장악하고 마

침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려 고대 근동의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인물들

이다. 히타이트의 왕들과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주고받던 서신에서 그들의 외교활

동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카데시(Kadesh) 전투에서 벌어진 대전은 양쪽에서 모두 

승리하였다는 비화와 부조를 남기기도 했다.

히타이트 왕궁에서 일어난 왕위 찬탈의 음모와 계략, 암살 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남긴 서신과 행정기록을 통하여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히타이트 사람

들의 요리법이나 말 훈련 기술, 이집트 파라오와 히타이트 공주 사이의 혼인 성립

을 위한 서신 왕래 등 다양한 종류의 히타이트 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고대

인들의 기록뿐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 등을 이용하여 아직 문헌자료에서 발

견되지 않은 이야기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상상력이 더해져 독자들의 관

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